
한국처럼 변화가 무상한 나라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오로지 한길을 걸

어 올해로 5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숱한 단체들이 생겨나자마자 곧 스러져 

역사의 숲으로 사라진 데 반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야말로 하루도 없어

서는 안 되는 ‘사회의 목탁’인 신문이 제자리를 지켜왔듯이 올곧게 주어진 사

명을 다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전, 우리 선배 언론인들이 신문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무

관의 제왕’인 언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감시하고 다짐

하기 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창립 이후 

세계의 유수 언론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언론단체’로 평가받기도 했고 나아

가 세계 언론인들에게 그 ‘운영의 묘’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래 주어진 중재와 조정 기능을 법률기

구에 넘겨줌으로써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 

없는 단체로 재정적 위기를 맞아 한때는 그 존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잘 견딘다’고 우리 위원회는 선배 언론인들이 심

어 놓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수호한다’는 정

신을 밑거름으로 간난의 어려움을 뚫고 오늘 반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

히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위원회의 기간단체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

음을 밝혀 둡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회의 역대 윤리위원장님과 윤리위원

님 및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노고는 붓으로 다 전하지 못할 만큼 무겁고 큽

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채워온 

역대 심의실 심의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들의 노력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우리의 궤적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 본래 의도한 대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먼 훗날 학자들

이 ‘한국언론사’를 논할 때, 그 사료가 되도록 가능한 한 역사적 자료들을 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질정을 통해 앞으로 

더 채워지기를 기약하면서 ‘여백의 미’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극 협력해 주신 한국신문협회 산하 회원사들과 한국

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유관 언론단체와 기업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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